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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‘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

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’ 발족

-첫 일정으로 ‘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’ 토론회 

공동 개최 
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회장 정연순, 이하 ‘민변’)은 10일 ‘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

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’(위원장 백승헌, 이하 ‘특위’)를 발족했다. 

민변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문란, 헌법파괴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

기 위해 10일 특위를 구성하여 발족했다. 특위는 앞으로 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등 

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와 방향에 관

한 분석 및 입장 발표 ②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③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참여 및 현장 

인권침해 감시와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. 

앞서 민변은 지난 4일 ‘박근혜-최순실 게이트’의 본질을 국헌 문란행위이자 헌법 파괴행

위로 규정하고,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별도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

다.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8일 첫 회의를 

가진 후 특위를 발족했다. 

‘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’ 토론회 공동 개최

특위는 첫 일정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, 참여연대, 

함께그리는대한민국과 공동주최로 <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

검토와 모색>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. 

이날 토론회에는 임지봉 교수(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, 김남근 변호사(민변 부회장), 송

기춘 교수(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‘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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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 해석과 책임’, ‘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?’ ‘정국수습방안의 헌법적 평

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’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, 김동춘 교수(성공회대 사회

학과), 한상희 교수(건국대학교 법학전분대학원)가 토론자로 참여했다. 

참가자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‘민주 헌정질서 파괴’가 현 사태의 

본질임을 지적하고, 이와 같은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

다. 또한 대통령의 행위로 이미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, “대통령이 퇴진하면 헌정질

서의 혼란을 가져온다”는 논리는 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. 또한 

현 사태는 최순실 등 특정 개인의 비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

여한 권력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이를 통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

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.

특위는 11일 예정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대회와 12일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한편 계

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‘박근혜-최순실 게이트’ 관계자들의 혐의를 분석하여 의견을 표명

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헌법적‧법률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

해나갈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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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

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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